
에도 시대 시나가와의 농업 

에도 시대의 시나가와는 농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논에서는 쌀을, 

밭에서는 보리・조・팥・무・가지・

파・순무・당근・호박・죽순 등을 

재배했습니다. 

이러한 작물 중에는 재배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43년의 

기록에는 오이(大井) 당근, 

시나가와 파라는 채소가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이루키바시 호박, 

도고시 죽순, 시나가와 순무 등이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에도 근교의 지명이 

붙은 채소는 ‘에도 채소’라 불리며, 지역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시나가와의 에도 채소

이루키바시 호박: 1638년, 다쿠안 소호라는 

승려가 교토 방면에서 씨앗을 들여와, 

이루키바시무라 마을의 벼슬아치인 마쓰바라 

쇼자에몬에게 재배하게 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집니다. 껍질에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1930년대 무렵까지 간토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의 농업 

▲시나가와의 ‘에도 채소’ 재배 분포도 



도고시 죽순: 1772년~1781년경 해운업자인 

야마지 지로베에 가쓰타카가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에서 죽순대를 들여와, 

도고시에서 재배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 

후 인근 농가에 퍼져, 부근 일대는 큰 규모의 

산지가 되었습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야마 1초메에는 1806년에 세워진 

가쓰타카의 묘비가 있습니다. 

시나가와 순무: 1804년에 사쓰마번이 

편찬한 자료에는 시나가와 순무를 막부에 

바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순무는 

뿌리가 약간 길고, 절임 재료로 

애용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자원 순환 시스템 

농촌에서는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부의 무가 저택이나 상점가와 

계약을 맺고, 분뇨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대금은 가구주의 귀중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분뇨 수거에 의해 도심부의 위생 상태가 

유지되고, 가져온 배설물로 키운 농작물이 

▲이루키바시 호박 
(도쿄도 농림종합연구센터 소장) 

▲왼쪽이 시나가와 순무 
(출처: 국립 공문서관 소장 『농업 도설』)

▲야마지 지로베에 가쓰타카의 묘비 
(시나가와구 지정 사적) 



도심부로 운반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이 

작용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농촌의 기억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지대가 

택지로 개발되자, 채소는 거의 재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나가와에는 오이의 스이진, 

다키오지이나리샤 신사 경내의 못, 오이・

하라의 스이진이케 못 등 과거에 채소 

세척장으로 쓰였던 못이 남아 있습니다. 

오이・하라의 스이진이케 못가에는 이 장소가 

옛날에 채소 세척장이었음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잃어버린 당시 풍경을 

상기시킵니다. 

▲오이・하라의 스이진이케 못(시나가와구 지정 사적) 


